
#5. 불꽃놀이편에서도밝혔다시피여래네집은한강변에
위치하고있는4층짜리맨션의맨위층이랍니다.

그러다보니바로위가옥상이라엄마는빨래널기에좋다하시고
아빠는담배필장소로마춤이라고하십니다.

옥상에는평상말고도여래네가이사오기전에살고계시던
노인내외가가꾸던스티로폼상자로된작은미니텃밭이있습니다.

그것을물려받은엄마는좋아라이것저것씨를구해다가뿌렸습니다.

아빠는여기저기돌아다니며스티로폼상자를더구해다놓고는
흙을퍼다날랐습니다.

이제여래네집은옥상상자텃밭을떼놓고는얘기할수없게되었습니다.

아무리옥상작은미니텃밭이래도생각보다일이많답니다.
매일물도줘야하고김도매야되고벌레도잡아야하고.

이쯤해서남녀차이를알아보기로할까요?

한마디로여자들은생태적인삶+ 안전한먹을거리+ 식단변화
등등다양한이유에서텃밭농사를짓는것이지요.

반면에남자들은그냥경작그차체에즐거움을느끼는경우가많습니다.

삽질하고막걸리, 흙나르고도막걸리, 씨뿌리고도막걸리,
김매고도막걸리. 오로지일+ 보상(막걸리)= 만족. 이런패턴이죠.

그리고한없는과장. 회사동료들과의술자리를한번볼까요?

이런, 그런데다른동료들도지지를않네요. 역시대단한족속들이죠?

사실 남자들의 경작 본능은 몸을 움직여 먹을거리를 만든다는 것이고
이는다시먼옛날로거슬러올라가보면사냥에서시작되었을겁니다. 
남성미이게중요한건데, 잃어버린남성의본능을일깨운다고나할까요?

암튼이제옥상상자텃받은여래네아빠엄마의좋은소일거리가
되었답니다.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#23.옥상텃밭
이야기

보통 다세대 주택이나
연립주택을 빌라라고 하고
그 빌라가 몇개 합쳐 있는
것을 맨션. 또 그 맨션이
여러동 있는 것을
아파트라부른단다.

하지만그건백미러,
핸드폰등과같이원뜻과는
거리가먼콩글리쉬지.

아유, 정말 햇볕에
직접 말리니 뽀송뽀송

하고 좋네.

엄마의 잔소리 안 듣고
담배 필 수 있는 최고의
장소다. 공기도 좋고.

이건평상이잖아. 
여기서삼겹살같은거구워먹으
면집안에고기냄새도안배고

아주좋겠는걸.

그렇다면 오늘
당장 실험을

해봐. 찬성
한 표. 나도, 

나도.

이거야 말로
우리 가족의 안전한

먹을거리야.

이 땀냄새. 흙냄새
음, 오랫만에
살아있는 것

같다.

그리고마눌님이
저렇게기뻐하니
힘든줄도모르겠어.

아참, 일을했으니
당연히댓가가
있어야지.

음식물 찌꺼기로
거름을 만드는 일도

너무 즐거워.

망했다. 그냥 돈주고
살걸….

돈 안 들이고
칼슘비료를 만들려면
우선 계란껍질을 잘게

빻은 후에 식초를 붓고….

이렇게 하면 도랑치고 가재잡고,
마당 쓸고 돈 줍고, 우리가족 건강도

챙기고 지구도 살리고
일거양득, 일타이피.
게다가물만주면이렇게자라니
돈으로따져도이게얼마야.

뜨아, 종아리에
근육이다생겼네.

으흠,
으흠!

어마, 이건 또
뭐예요?

그런데 이것들이
또 있네.어마, 여기진디물

좀봐. 그리고이건또
무슨벌레야. 징그러워.

응, 포도나무야. 친구한테
부탁해서 두 그루 얻어왔지.

그리고
고마와요.

일거양득이지
뭐예요. 평소에따로
운동도잘안하는데.

텃밭가꾸기.
꼭 한 번 해
보고 싶었어.

농사까페에도
가입하고

무척 좋아하는군.
그렇다면 내가

좀 더 크게 만들어
줘봐.

어우 빡셔. 이거
장난이 아닌데.

저도 전에 주말농장
하는데 호박이 어찌나
크던지 차 트렁크에
안들어가 더라고요.

말도마. 나는 암석을
쪼개서 가루를 내가면서
고구마를 심었는데

트럭에 세 개 실으니까
꽉 차더라고.

좋다.

아빠, 최고.

여보, 일껏
자란것을
왜그렇게
막뽑아내?

그리고솎은것도
버리지않고다무쳐먹고,

데쳐먹을거예요.

그래도
아까워….

막 뽑기는요. 
솎아주는거라구요.
그래야남은것들이
제대로잘자라죠.

멋져, 역시
당신이야. 존경.

이 정도면 나도 도시녹지조성에
일조한 거 맞지?  막걸리 몇 잔 정도야

당연한 거야.

이야, 내가 매일 아침
빠뜨리지 않고 물을 줬더니
상추 한 장으로 밥 한 공기를

다 싸먹을 정도로
커지더라고.

수도까지연결해
놓으시고정말
정성이셨나봐.

이큰대야는
미나리꽝으로사용
하던건가본데.

기기
쁨쁨
이이

있있
으으
면면

슬슬
픔픔
이이

있있
다다

슬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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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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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이

있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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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그
러러
므므
로로

기기
쁨쁨
과과

슬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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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을

가가
다다
듬듬
어어
서서

선선
도도

없없
고고

악악
도도

없없
어어
야야

비비
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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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집
착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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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자, 
칭찬에
약한동물.

또창찬받고싶은
구석이역력하지요.

플라스틱큰통밑에구멍을
뚫고흙을채운다음심어놓았다.

엄마, 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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